
지난 줄거리 :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에서도 붉은별 군단의 방해로 위험에 빠지는 스틸로. 키스트의 첨단 기술로 목숨을 건지지만 역시 키스트의 정보를 얻

는 데 실패하고 만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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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먹보
돼지같으니! 

먹는데 정신이팔려
임무를잊어
버리냐?!

국왕
폐하께선

지금 굉장히
실망하고
계시다구!

하지만 이번 임무만
성공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.
이번 임무는 정말 중요하니

꼭 완수해야 한다.

호…. 
어떤 임무기에

그렇게
중요한 거죠?



한편, 지도에도나오지않는
태평양의어느무인도.
붉은별군단의본거지.

두목님�, 
벌써 한 시간이
넘었어요. 
이제 용서해
주세요.

좋아…, 이번엔 이 정도로 끝내마.
대신 이번엔 나노 기술에 대해서

알아와야 한다.

나노 기술이요? 
스틸로
제거하는 게
더 재미
있는데….

나노 기술에 대해서 알아 오라구요? 
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

두말 하면
잔소리!

에고고�! 
그럼 또

키스트로
가 봐야겠군.
정말 이번엔
꼭 성공해야

할텐데….

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. <미디어 다음> <스포츠서울> <Paper> <영점프> 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. 함께 취재를 하며‘키스트’의

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



도대체
나노가
뭐지?

얼른 성공해서
집에 가야지. 
지구는 너무

추워.

아니! 
붉은별 군단이
지구엔 왜
온 거지? 
설마 나를
방해하려고?

설마…. 아냐, 
진짜인가 봐.

시시하게 정보를
캐 오라는 임무나

받고….

나노가
뭐기에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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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나가서
싸워야 하나? 아니면
조용히 임무를
완수하고 집으로
돌아가야 하나? 
혼자 싸우긴
무섭기도 하고….

오호�, 
나노
강연회라�!

잘 됐다! 오랜만에
공부도 하고 정보도
얻을 수 있겠군.

그래도
혹시

모르니
지구 어린이처럼
변장을 하고…, 
나도 나노에
대한 설명을
들어야겠어.

안녕, 친구야. 
넌 어느 학교

다니니?
응, 난 우장

초등학교 다녀. 
너도 나노가
궁금하구나.

어라? 강연회장으로
들어가네. 붉은별 군단이
아닌가? 그냥 특이하게
생긴 지구 어린이일까?

어린이를위한나노강연회

어쩌지? 어쩌지?

어쩌지?

어쩌지?

어쩌지?
어쩌지?

어떡해?

어떡해?

어떡해?
어떡해?

어떡해?어떡해?

어쩌지?
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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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재료연구센터장박종구박사

세상을바꾸는작은세계

나노기술

-키스트나노재료연구센터-

●나노기술이란?
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 한 개

이상의 원자가 분자를 만들고 이로부터 세상의 모든 물질이

만들어지죠. 인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성질을 이

해하고 이용하면서 문명 사회를 발전시켜 왔어요. 그런데 만

약 이 원자와 분자를 인간이 눈으로 관찰하고 직접 움직일

수 있다면 이제껏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

리게되겠지요.

나노 기술은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를 조

절하여인간의삶에필요한물건을만드는기술이랍니다.

●나노란? 
나노는 10억 분의 1이란 뜻입니다. 따라서 1나노미터(nm)

은 10억 분의 1미터로 1미터를 10억 분의 1의 눈금으로나누

었을 때 눈금 한 개의 길이입니다. 이런 나노 단위는 물질을

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쓰입니다.

DNA(디엔에이)는 10나노미터, 탄소 원자는 0.1나노미터 크

기입니다.

어린이 여러분, 
안녕하세요.

네�!



호오�, 
물질의 성질을

조절할 수
있다니, 놀라운

기술인걸!

중요한
임무라고

강조한 이유를
알겠군.

메모를 해서
가져가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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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원자를 볼 수 있고
조작도 가능한 주사형

탐침현미경(STM)으로
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

와�, 신기하다!
저런 게 우리 별에도
있으면 좋을 텐데….

자� 스크린을
잘 봐 주세….

잠깐!!

뭐지? 

헉! 이봐, 
어디 가?

얘들아, 안녕! 
내가 잘 사용할게! 

박사님, 
고맙습니다�!

흐흐흐, 이걸 분석하면
우리도 나노 기술을

갖게 될 수
있을 거야!

누구야?

함부로
만지면
안 돼요!

이것이 주사형 탐침현미경의
중요 부분이군. 이걸 가져가면
두목님이 좋아하시겠는걸.



아니, 이런 어이없는
경우가 다 있다니…. 

방금 그 학생
어느 학교 학생인지

아는 사람 없니?

혹시 방금
나간 학생이

너하고
친구니?

오�, 벌써 성공했군. 
역시 따끔하게
벌을 줬더니�, 

흐흐!

근데 어디로
가야 하나….

친구는 아니지만
같은 동네에서

왔습니다. 
제가 가서 다시
가져오겠어요.

붉은별
군단에서도
나노 기술을

노리고 있었던
거구나!

나노기술은내가가져가야한다구!! 계속




